
날로 교묘해지는 정유기업 횡포
연말연시·주말 틈타 가격 기습인상 … 가격담합 인상도 여전

정유기업들이 지난 한달여 동안 2차례나 석유제품 가격(공장도가)을 인상한 데 이어 4월 29-30일에도 다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유기업들이 가격인상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올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

어졌고, 가격을 올리는 시기와 인상폭이 짜 맞춘 듯 비슷해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K는 등유가격을 3월6일 리터당 419원, 3월15일 429원, 3월19일 434원으로 올린 데 이어 5월1일 다시 10원

을 인상했다. 휘발유 역시 2001년 12월30일, 2002년 3월6일, 4월1일 인상한 데 이어 5월1일 리터당 1231원으로

28원을 올리는 등 거의 매달 가격을 올리고 있다.

LG-Caltex정유 등 다른 정유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시기나 폭이 비슷하다.

소비자들은 정유기업들이 휘발유보다 대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의 값을 더욱 자주 올리고 있고,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시점도 언론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덜한 주말과 휴일 직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

고 있다.

실제 SK와 LG정유 등은 연말연시인 2001년 12월30일부터 2002년 1월1일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2002

년에도 주말인 3월16일과 30일께 2차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4월30일의 가격인상도 금융권과 제조기업

들이 휴무하는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내린 조처였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국제시장의 변동과 환율에 의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좌우되는 측면이 크고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인하요인은 1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인상

요인이 생기면 재빨리 반영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환차손 등 경영상의 부진요인을 가격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

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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